
풍경사진은 빛으로 그린 마음의 화폭이라 

할 수 있다.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

속의 의도에 따라 풍경사진은 자연의 풍경

을 그대로 투영하여 표현된다. 한 풍경 속에

서 여러 작가들이 촬영한 사진들 모두다 다

른 의미를 담고 있다. 촬영자의 의도에 따

라 그 사진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. 아

름다운 자연을 표현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

풍경 사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

끼면서 인간의 붓으로 그리지 못하는 그 사

실성 안에서도 자연의 진리 그 자체를 느낄 

수 있으리라.   

애틋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상사화군락은 

인간의 마음속에 늦여름의 아름다움을 마음

껏 담아 낸다. 

상사화의 풀잎은 봄철에 나오나 풀잎이 시

든 후에 8월이 되면 꽃대가 땅속에서 솟아 

나와 꽃대 끝에 풍성한 붉은색의 향연을 

벌인다. 

풀잎과 꽃은 서로 만나지 못하여 그 애틋한 

정을 못 이겨 상사화라고 하며 또한 꽃무릇

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 사랑의 마음을 한 가

득 담아내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

드리고 싶은 상사화의 바램이다.   

수필이 있는 풍경 사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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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 영 주 교수  

순천향의대 심장내과 

   

상사화의 바램



우리나라의 산하는 가을이 제일 아름답

다. 가을이 좋다. 

나뭇잎들은 이렇게 말한다. 파란잎으로 

지낸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는 나의 내

면에서 뿜어나는 아름다운 색깔로 붓질

하여 찬란한 화폭을 그려 낸다. 

한 해의 성장과 열매를 거두고 이젠 남

아있는 나의 잎은 힘 없이 늘어지기만 

한다. 그러나 나는 자연의 진리에 순응

해야 한다. 나의 존재의 의미는 끝나지 

않았다. 

세상은 아름답다. 진리의 세계는 기쁨

으로 가득하다. 빨간, 노랑, 갈색 등 만

가지 색깔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

다움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 주

는 것이다. 

내가 세상에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

주어버리고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

피어나는 것이다. 

나는 우주 진리 속에 살면서 우주 진리 

속에서 내일을 기다릴 뿐이다. 

단풍의 계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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